
 

 ◆ 폐회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축도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2절 

 

  2025년 8월 17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 낭독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 1 John 4 (Cev)  
  

My dear friends, we must love each other.  
Love comes from God, and when we love each other,  

it shows that we have been given new life.  
We are now God's children, and we know him. 

God is love, & anyone who doesn't love others has never known 
him. God showed his love for us when he sent his only Son  

into the world to give us life. Real love isn't our love for God,  
but his love for us. God sent his Son to be the sacrifice by which 
our sins are forgiven. Dear friends, since God loved us this much, 

we must love each 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each 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truly in our hearts.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Act 9:36-43 (Niv.)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when translated, is Dorcas),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bout that time she became sick and died,  
and her body was washed and placed in an upstairs room. 
Lydda was near Joppa; so when the disciples heard that  

Peter was in Lydda, they sent two men to him and urged him, 
"Please come at once!"  Peter went with them, and when he arrived 

he was taken upstairs to the room. All the widows stood around 
him, crying and showing him the robes and other clothing that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still with them. 
Peter sent them all out of the room; then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Turning toward the dead woman, he said,  

"Tabitha, get up." She opened her eyes, & seeing Peter she sat up. 
He took her by the hand and helped her to her feet.  

Then he called the believers & the widows and presented her  
to them alive. This became known all over Joppa,  

and many people believed in the Lord. 
Peter stayed in Joppa for some time with a tanner named Simon.  

(Amen)   

 

1. 7-8월 주일 예배는 더운 날씨(25°+)로 인해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2. 8월 30일(토) 새소망 8월 가족모임 - 정해림 집사 가정 

3. ‘오늘의 양식, 9-11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4. 출타한 성도들의 평안한 여행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최준영/최경희 : 몬트리올/벤쿠버, * 황서영 자매 : 원주민 간호 출장 

    * 권지현 성도(태양/우주) : 한국 –20일 귀국 

5.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고귀란, 권선아(어머니), 이경미(아버지/어머니), 그외.) 

9. 결단의 찬양과 기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8. 오늘의 말씀 : 믿음의 숨은 조력자들 3, ‘여제자 다비다!’ 
 

 

◆ 사도행전 9장 36-43절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7. 함께 기도 
 

1.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2.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소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3.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4.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가정/사역을 위해서…,  

5.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4.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5. 찬양, ‘내 주님께 더 가까이’ 

 

 6. 찬양, ‘살아계신 주’ 


